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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에삶’ 감사예배

■■ 주안에만남

■■ 고난주간 특별집회

■■ 칼럼 / 부활절 화보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Downey Chapel: 10629 N. Lakewood Bl., Downey, CA 90241  /  Cerritos Chapel: 11751 Alondra Bl., Norwalk, CA 90650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
르시되 가라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
으니라 (마 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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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4일(월)부터 19일(금)까지 5일간 고난주간 특별예배를 세리

토스에서는 5:30AM에 밸리에서는 7:45PM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가

운데 드렸다. 최혁 목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목하셨던 사

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목적하는 성전에서 이를 수단화하는 것을 

용납지 않으셨고, 재물의 문제가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으며, 향유를 부

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비한 여인의 마음을 기뻐하셨고, 아버지의 뜻

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으며, 세상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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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행적을 따라■■ 고난주간 특별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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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은 ‘주안에 삶’ 세리토스 3기와 밸리 1기, 

교재는 풍요로운 삶 1, 2권, 일시는 2. 2 ~ 3. 22. 

2014(오리엔테이션 포함 총 7주), 장소는 비전채

플과 밸리채플, 훈련 1권 수료자는 총 80명(밸리 

52명, 세리토스 28명), 훈련 2권 수료자 7명(세리

토스)으로 진행되었다.  

훈련에 참가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훈련의 평

가 및 반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은 훈련 교재, 훈련 진행, 훈

련 인도자, 기타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의 내용으

로 구성되었으며 77~94%의 범위에서 긍정적 응

답이 있었다. 

다음 순서로 인도자 간증이 있었으며 이정의 

전도사, 이규실 집사, 공태용 집사, 안희정 집

사, 김정혜 권사, 이명선 집사, 정혜옥 권사가 간

증했다.

최혁 목사는 평신도 사역훈련원의 중요성을 강

조한 후 “간증문을 정리하고 Feedback하여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와 훈련

생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

고 찬양해야 한다. 인도자들은 언제나 두렵고 떨

림으로 인도에 임해야 하며, 교회의 리더들은 인

도자들의 수고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새롭게 훈

련생들이 변화되어 가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향

후 다양한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격려했다.

주안에교회 양육훈련은 이제 시작이므로 단계

별로 잘 진행되어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삶의 적용을 향상시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

기를 기대한다.

소식 하나) 주안에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

해 기초적인 성경의 교리를 세우는 시간입

니다. 교리는 우리 신앙의 터를 다지는 중

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올

바르게 쌓아 올릴 수 있는 터 다지기가 주

안에생명에서 시작됩니다. 교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게 도와줄 것입니다. 

소식 둘) 주안에생명은 등록교인으로서 

①주안에만남(새가족교육)을 이수하신 성

도로 ②신청서 작성하신 성도면 누구나 참

석이 가능합니다. 주안에생명 강사는 최혁 

담임목사님으로 3가지의 핵심교리를 통해 

성도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는 중요한 시간이 될것입니다.  

소식 셋) 강의 날짜 및 장소

Valley Chapel:

5/31/14 10:00am~5:00pm

Cerritos Chapel: 

6/21/14 10:00am~5:00pm

참가비: $20

점심 제공

문의: 양국민 전도사(310-245-6402)

주안에교회 평신도 사역훈련원에서 지난 2, 3월간 실시한 양육훈련에 대한 감사예배 및 평가회가 지난 

4월 14일(주일) 밸리채플에서 양육훈련 인도자, 교역자, 장로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감사

예배 및 평가회는 이정의 전도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대일 전도사는 주안에 삶 훈련결과를 보고하

기에 앞서 “평신도 사역훈련은 몇몇 성도의 사역과 헌신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까지 사역훈련이 진

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사역훈련의 진행에 힘

써주신 인도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제한 뒤 주안에 삶 훈련결과를 소개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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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한 양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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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와 함께
‘주안에 생명’

■■  성경과 교리의 기초를 배운다

‘주안에삶’ 80명 수료 인도자 감사예배

■■ 주안에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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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자매들과 삶을 나누며 나도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어

교회소식 |  News

평신도 양육훈련 ‘풍요로운 삶’의 인도자로 임명

받고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

하고, 평소 말하려 하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

고, 그룹을 인도한 경험도 없는 내가 어떻게 인도

자가 되고 진행한단 말인가? 저는 하나님 앞에 기

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첫 만남부터 몇 분 집사님

들의 삶을 나눔으로 서로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시간 시간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마다 마음속으로 하나

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훈련 멤버들은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니

까, 이제 교회에 가면 아는 얼굴이 있어서 인사도 하고 너무 좋다고 했

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훈련 멤버들이 믿음 안에서의 삶을 나눌 때  나

에게 도전도 되었습니다.   

만남시간에 한 분은 교재가 너무 기초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풍요

로운 삶의 훈련이 너무 은혜롭다고, 다른 분은 알고 있었지만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또 기초이지만 다져지는 너무 좋은 공부라고 서로서로 

share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구역예배에 가서 풍요로운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렇지 않고 은혜로운 시간이니까 꼭 참

석하라고 오히려 풍삶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인 각자의 느낀 점

을 들으면서 내 ‘기도응답’이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깨닫

게 해 주셨다고 멤버들에게 간증했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은혜롭고 active했던 다섯번째 만남, 6과를 준비하며 기쁨이 넘쳤던 시

간, 마지막 과목인 ‘성령충만’을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

며 기도로 매달렸던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과목인 ‘성령충만’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과 만남이 준비된 교안대로 진행은 되

었지만 좀 어수선한 감이 들었습니다. 두 세분이 집중을 잘 하지 않았

습니다. 성령님께서 왜 안 도와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님께

서 꼭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인 내가 아닌 누군

가를  통해서 일하셨다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훈련생일 때는 숙제하기 바빴는데, 인도자의 마음은 책임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잘 마치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온지 12년 만에 정말 갑자기 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날 오후에 감사예

배랍니다. 더군다나 감사예배 때 모두가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아! 산 넘

어 산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부, 대모같으신 장로님 자제분

의 결혼식에 전에는 참석을 못한지라 이번엔 꼭 

참석을 해야 하는데… 안절부절 마음이 급하기

만 합니다.

주안에삶 인도자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1권을 끝내며, 

늘 제 머리 속에 맴도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자

리에 있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인도자가 되었을까?’하는 질문들이

었습니다.

1권을 진행하는 동안 서로의 어색함도 잠시 우리는 금방 하나가 되

었고 서로의 부족함을 내 것으로 여기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첫 시간, 첫 숙제를 확인 할 때가 기억납니다. 거룩한 독서 숙제를 

확인하며 한두 분 발표를 해보자고 했을 때 한 집사님이 저를 쳐다

보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오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선생님이 먼저 발표

해 보시죠’ 삶 공부 인도자를 맡으며 나와 한 약속이 ‘나도 숙제를 

똑같이 하자’였습니다. 아무말 없이 내가 프린트해 간 거룩한 독서를 

담담한 맘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심 속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

고 저와는 다른 집사님의 솔직함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자 모든 분들이 더욱 저를 감싸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는 울고 웃으며 6주를 함께 보냈고 

우리의 카톡방의 수다는 그칠줄 모르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가든 아니면 우리가 이정표가 되어 그 자리에 

서있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시는 크

신 주님의 은혜로 저는 이정표를 보고 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정표

로 쓰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정표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않든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 역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이 이정표를 바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있

고자 합니다. 제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 주안에삶 인도자 소감 6주동안 성령의 도우심 놀라운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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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안에만남

■■ 새가족 간증

할렐루야! 먼저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힘들

겠지만 저에게도 원하지 않는 힘든 일이 선물처

럼 찾아 왔었습니다. 그때에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였기에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무

렵 윌셔와 세라노에 있는 커피샾에서 매일 커피

를 샀는데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두 분 목사

님의 설교 시디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본 교회 목사님 말씀 외에 다른 목사님 설교는 안 

듣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목

사님 설교 시디를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시디를 듣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시디

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단인지 아닌지 성령님께서 

구분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서 먼저 들

은 것이 최혁 목사님 시디였습니다. 저는 설교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오고 막힌 세포가 열리

고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서도 들어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말씀, 꿀송이 보다 

더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그동안에 간절히 사모한 

말씀의 갈증이 깨끗이 씻어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부터 듣고 또 듣고 하루에 몇 번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이 숙성된 말씀, ‘세상에 이렇게 훌

륭한 목사님이 계셨구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

고 또 감사 또 감사,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최혁 목사님 시디를 남편, 친구, 제

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긍휼

히 여겨 보내주신 목사님,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

나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정확하게 전하시는 목

사님은 처음 봤다면서 시디를 전하기 시작했습니

다. 또 저에게 시디를 받아 들었던 분들마다 다 

은혜 받고 그분들도 남편, 친구, 주위 분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 하루를 목사님 

시디를 전하는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

느 날부터 내가 죽으면 나를 장례해 주실 목사님

이라고까지 남편,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는 목사님 계신 교회에 너무나 가고 싶었지

만 본 교회의 직분자로서 갈수가 없었습니다. 그

래서 시디 듣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면서 몇 년

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기

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최혁 목사님이 밸

리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정

도였습니다. 

‘이 소리가 꿈이야 생시야’하고 정말이냐고 몇 

번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를 하고 또 하고,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 최혁 목사님을 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 

주셨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떡하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 최혁 목사님이 계신 교회와 그리 멀지 않아 

마음 같아서는 당장 최혁 목사님이 계신 주안에

교회로 가고 싶지만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아

주 작은 교회이고 목사님 가족과는 가족처럼 20

년이 넘게 지내고 있었고, 또 목사님이 올해에 은

퇴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

었습니다. 그런데 밝힐 수는 없지만 생각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께 말

씀 드리고 꿈에도 그리던 최혁 목사님이 계신 주

안에교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저의 소원을 이

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이사라 집사  |  

교회소식 |  News

말씀으로 은혜받고 꿈과 비전을 함께!

“ 목사님의 CD설교 듣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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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주간 / 부활주일 포토뉴스 | Photo News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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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주간 / 부활주일 포토뉴스 | Photo News 

새생명의 기쁨, 주안에 행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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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도 짧지도 않은 만큼 살아오면서 나름 굴

곡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면서 ‘나는 반

항기 사춘기 이런 것 없이 공부도 하고 신앙도 

조금 있으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았고 꾸미고 쇼핑하

고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

게 생각할까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

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게으름이었던 것 같습니

다. 안정적인 직장 하나 잡아서 그냥 먹고 살만

큼 벌면서 나쁜 짓 안하고 살다가 천국가면 좋겠

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교회를 안가고 십계명

을 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에 포함되지만, 이 세상에서 자

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서 완전함을 찾으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애

초부터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는 우

리인데 말입니다. 저는 계속 

제 자신을 단장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세상이 주

는 평안함에 만족하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

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사나 시

간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위해 써야겠다는 마음

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가끔가다 제 얼굴 

보면서 ‘눈과 눈 사이가 너무 먼가?’ 이런 생각 

등등 말실수도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잠도 아직 너무 많이 자지만 제가 변할 수 없다

고 생각했던 부분을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를 

또 변화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칼럼 | Column

세월호 꽃다운 아가들의 노래여...■■  문학과 삶

■■  입교 간증

세리토스채플 세례·입교식

밸리채플 세례·유아세례·입교식

서미숙 기자

김민재

날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난 이제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내 길을 따라가는거예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뒤로 놓은채 그분의 손을 잡

고 이렇게 떠납니다.

단 하루 더 여기 머무를 수 없었냐구요?

한번 더 웃고, 사랑하고, 공부하고, 장난칠 수 없

었냐구요?

아니요! 내가 남겨놓고 온 모든 것들은 그냥 미완

성인채로 놓아두세요.

내가 떠나는 이 날, 아! 나는 평화를 숨쉬어요.

죄송합니다! 이 갑작스런 이별로 뻥 뚤린 당신의 

가슴은 채워주세요! 

나와 지냈던 즐거운 기억들로요.

우리의 다정했던 우정,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깔

깔웃음, 					   

그리고 포근한 입맞춤이 있었잖아요. 

아! 나 또한 얼마나 그 따뜻한 기억들이 그리울

걸요...

그러니 제발, 제발 슬픔으로 당신의 가슴을 무겁

게 짓누르지 마세요.

못다한 내 사랑 바로 당신의 내일이 밝은 햇살로

만 가득하면 좋겠어요.

비록 길지는 않았어도 내 인생은 참 맛있고 행

복했어요.

좋은 친구들, 아름다운 시간들, 사랑하는 이들과

의 따스한 포옹들!

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쉽게 짧기는 했었지만 그

러나 제발 슬픔으로 오래 오래 끌고가지는 말아

주세요.

오히려 당신의 아픈 가슴을 활짝 펼치고 저와 함

께 저 푸른 창공으로 날아 올라 주실래요?

하나님이 지금 날 오라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날 자유케하셨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

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

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

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9-10)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을 

가득채운 소망의 노란 리

본을 하나님 아버지의 높

으신 뜻에 올려드릴뿐입

니다.

온 나라 온 민족의 통곡이 

주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아름다운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8

I am Free

Don’t grieve for me, for now I’m free  
I’m following the path God laid for me
I took His hand when I heard His call.
I turned my back and left it all.	
I could not stay another day	
To laugh, to love, to work, to play	
Tasks left undone must stay that way
I’ve found that peace at the close of 
the day
If my parting has left a void	
Then fill it with remembered joy	
A friendship shared, a laugh, a kiss
Ah yes, these things I too will miss
Be not burdened with times of sorrow
I wish you the sunshine of tomorrow
My life’s been full, I savored much	
Good friends, good times, a loved one’s 
touch
Perhaps my time seemed all too brief
Don’t lengthen it now with undue grief
Lift up your heart and share with me	

God wanted me now, 
He set m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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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에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년여 전에 집사

람이 건네준 최혁 목사님 설교 시디를 듣

고 너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 많은 눈

물을 흘리며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냈

습니다. 물론 다니는 교회는 잘 섬기면서,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어 섬기는 교회를 조용히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희 부부는 이것을 긍정적이고 좋은 또 하

나의 터닝 포인트라고 받아드리기로 하고 

평소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주안에교

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주안에교회에서 최혁 목사님과 모든 성

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에게

는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얼마나 큰 기

쁨과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

과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영광 돌리고저 작

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기로 마음먹으며 질

서 속에서 순종하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

광 돌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

사를 돌립니다. 아멘.   

                                |  이성근 집사  |  

■■ 김준억 장로·강헬렌 권사 
은퇴감사예배

칼럼 | Column

“철 없는 어린 시절, 예배당에 가던 일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힘들고 어려웠던 일

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

다” 지난 해 말로 시무장로를 은퇴한 김준

억 장로와 강헬렌 권사의 은퇴 감사예배가 4

월 19일 열렸다. 최혁 목사는 “교회법에 따

라 70세 은퇴는 있지만 사역에서 은퇴는 없

다” 며 두 분의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함께 기

뻐하며, 축복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  즐기던 자장면을 생각하며 집

에서 만들수 있는 recipe 를 소개합니다.

1. 재료 (4인분 기준)

양배추 1통, 감자1/4개, 양파·당근 1/2개씩, 돼

지고기(기름기 있는 부위) 50g, 춘장·식용유 

1½컵씩, 육수 4컵, 녹말물 4큰술, 설탕·굴소스 

1큰술씩, 생면 200g 

2. 만드는 법

     먼저 춘장과 기름을 1:1 비율로 하여 함께 팬

에 넣고 잘 섞이도록 국자로 저어주면서 기포가 보

글보글 올라오도록 약한 불에서 10~15분 정도 볶

아준다. 

    볶은 춘장은 체에 받쳐서 30분 정도 내려 기름

을 뺀다. 

 3  팬을 센불에 달군 후 기름을 넣고 돼지고기 썬 

것을 볶다가 양파를 넣고 중간불에서 다시 볶는다. 

     감자는 미리 데쳐 놓는다. 감자와 양배추, 당근

을 넣고 볶다가 야채가 익으면 미리 준비해 둔 볶

은 춘장과 육수를 넣는다. 

     굴소스와 약간의 설탕을 섞은 후 녹말물로 (녹

말 1큰술에 물 1½큰술 기

준) 농도를 맞추면 소스는 

완성된다.

    생면을 따로 끓는 물에 

삶아 찬물에 충분히 헹군 

뒤 자장소스, 채친 오이, 당

근 등의 야채를 얹어 김치

와 곁들여 상에 올린다.

내 삶의 터닝포인트

박창신 기자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 후, 함께 식탁을 나누는 자

리. 무슨 메뉴로 정할까 고민이 된다. 누구보다 

교우들을 자주 초대하는 박창신 집사님, 캐이터

링이 편하지만 늘 손수 만든 음식을 내놓는 집사

님의 실전 요리 레서피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집에서 만드는 자장면

■■ 구역모임 요리 팁■■ 새가족 간증

1

9

삼부 행활 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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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포도넝쿨이 둘러 싼 좁은 길

에서 실족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천

국문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

다. 그동안 기도로 하나님께 편지했

다면 이번에는 직접 하나님 우리 구

원의 주 예수님을 향해 쓴 LOVE 

LETTER를 안고 그 길을 가는 것

이었다. 그저 포도넝쿨 안으로 예수

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었더니 

어느덧 천국문이었다. 좁은 길을 걷

는 동안 친구가 장난도 치고, 집에 

두고온 장난감 생각도 나고, 맛있는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발

을 헛 딛을 뻔 했던 게 사실이다. 너

무 좁아 균형을 잡기 어려운 길이었

기 때문이다. 그렇게 도달한 천국문. 아뿔사,,,, 문을 열

고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편지

를 천국문에 있는 우편함에 넣으란다. 당당했던 마음

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온 길인데... 안열어 주면 

어떻게 하지? 그동안 했던 내 기도의 편지는 천국으로 

도착했을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갑자기 두

려움에 몸을 가눌 수 없어 그 마지막 찰나에 발을 헛

딛을 뻔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

게 길 양 옆으로 말씀의 보호벽을 쌓아주시는 것이었

다. 예수님! 예수님! 외쳐 부르며 붙잡으려 했지만 어

느덧 무소부재의 모습이셨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게 

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편함에 ‘성령님께서 돕는 

진심’으로 썼던 편지를 넣고 노크를 했다. 내가 이렇

게 순종을 하니 참 괜찮아… 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 

크시고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놀

라우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두

려워 떨리는 손으로 가져온 LOVE 

LETTER를 편지함에 넣은 것이었

다. 그러자… ‘Welcome Home!’하

며 천국문이 열리고 문지기가 나를 

끌어안았다. 우와! 갑자기 내 모습

이 빛과…. 아니 넘치는 빛이 되고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 옷을 

내게 입혀주셨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

로 맡기신 아이들을 참 구원의 길

로 인도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

다. 혈연만이 부모를 의미하지 않습

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랑합시다. 세상의 헷갈리는 방

식 말구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혹은 이제 막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성도가 미래를 꿈꿉니다. 세상

에 끊임없이 휘둘릴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참 평안입니까. 이번 

전시는 아이들의 영혼육에 하나님의 참 사랑과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기억하게 하려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  Cate Song  |

좁은 길 천국문,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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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글

천국 문을 열지어다

성화의 길을 걷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깨는 자

그들은 천국 시민이니라

믿음은 호흡이니

깨어 천국을 호흡하라

호흡이 멈춤은

죽음에 이르는 당연한 이치로다

말씀을 살피어 천국문에 이를지어다

하나님아버지를 향해 효도하라

효도하는 길은 그 마음을 살피어 그 뜻

을 이루는 것이니

깨어 참으로 효도하라 

자녀를 사랑하듯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티끌이라도 알지어다

그러나

문을 허락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

시니

포장된 육신의 몸짓과 거짓 혀가 아닌

마음 속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지어다

 ‘DISINTOXICATION: FACING ON GOD’이라는 Course title로 이루어진 주

안에교회 교육부 EIKON ART CLASS에서는  다양한 미술 기법을 이용해 성

경 속 주요 사건들을 형상화하여 아이들의 기억 속에 하나님과 동행 하는 법

을 기록하며 안내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아름

다운 선물들을 발견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학습하는 것이다. 사진은 ‘좁

은 길’과 ‘향유옥합’프로젝트.



InChrist Community Church |  www.in-christcc.org

■■ 유초등부

교육부 |  NEX-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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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님들의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

월 2500달러 이상
올릴 수 있는 기회

Tel: (213) 268-8711

Tel: (818) 943-9211

인터넷 비지니스

십자가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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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 시간,  

눈을 감고 잠잠

히 묵상에 젖어 

있자니 귓전에 

애잔한 찬양이 

흐릅니다. 지난 

고난주간 금요예

배 때 성찬식에

서 L전도사님이 

부르신 “예수 나를 위하여” 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  갑자기 가슴이 뭉클 해지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

의 모습이 그려 집니다. 그리고 찢어지는 아픔이 

전해 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죄를 위

하여 보혈을 흘리신 가슴 저미는 주님의 사랑에 

눈시울을 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찬송가를 쓴 작시자는 미국태생의  F.J 크로

스비(Funny Jane Crosby 1820-1915) 여사 입니

다. 그녀는 태어난지 6주만에 의사의 실수로 말

미암아 두 눈을 잃어버린 불행한 여자 였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여사는 자신의 불행을 비관하지 

않고 신앙으로 자신의 불행을 극복해 나갔습니

다. 그리고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이 잘 들여다 

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세계를 신앙의 눈으로 

아름답게 바라보며 주옥같은 찬양 시를 8,000여

편이나 썼습니다. 그녀의 작품 대부분은 이세상 

에서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에

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찬송 역시 우리 

죄값을 치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의 극진한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

고 고통을 감당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

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0) 구원을 줄 자도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

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

이 없음이니라.”(행4:1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

리 죄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독

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대속을 치르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신 것

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를 증거합니다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

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절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

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절 “아름답다 예

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공로 아니면 영원 형

벌 받네”

3절과 4절에서는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 뿐이라고 증거하고 있

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

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의 죄를 없애기 위해 비누로 손을 씻고 목욕탕

에서 온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 하

십니다. 흠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우리를 피와 같이 붉은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뿐

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

의 몸을 입고 속죄양(요1:9)으로, 우리의 친구(요

15:13)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미국 커네티컷 주의 ‘프레

스톤(Preston)’에서 태어나 청소년 시절에 예수

를 믿게되어 노르윅(Norwick)의 침례교인이 된  

윌리엄 하워드 돈(W.H. Doanee 1832~1915)입니

다. 데니슨(Denison)대학에서 명예음악박사 학

위도 받은 그는 큰 사업을 하면서도 2,200여곡이 

넘는 찬송을 작곡하였는데, 그의 대부분 찬송곡

은 작시가 ‘크로스비’의 시에 붙인 곡이라 합니

다. 이 두 사람은 1915년 같은 해에 나란히세상

을 떠났습니다. 천국에서는 더이상 장님이 아닌 

“크로스비”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돈”과 함께 더 

많은 주옥같은 찬송가를 하나

님께 올려드리고 있겠지요… 

우리의 아름다운 예수님께….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세리토스채플/ 오전 8:00, 10:00
밸리채플/ 오전 10:00, 11:45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다우니채플 10629 N. Lakewood Blvd., Downey, CA 90241

비전채플 8531 E. Florence Ave. Suite #100, Downey, CA 90241

세리토스채플 11751 Alondra Blvd., Norwalk, CA 90650

목요영성집회/ 저녁 7:45 다우니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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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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